
<디어데이즈> ‘성율’ 역 지원자용 대본 

 

[등장인물 소개] 

성율 | 20대 후반의 여성.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외유내강의 인물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편은 아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한다. 처음으로 ‘꿈’이 생기면서 잔잔한 그녀의 일상에 균열

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장ㅣ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앤드 라이브카페’의 사장. 살갑고 유쾌한 분위기메이커지만, 삶과 음악

을 대할 때만큼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과거에는 그도 록밴드의 보컬이었지만, 일련의 사정으로 음악 

생활을 포기하고 라이브 카페를 차렸다. 

현수 |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다는 뮤직 프로덕션 ‘소리’의 매니저. 겉으로는 예민하고 날

카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다정한 일잘러다. 담당 작사가들을 잘 챙기는 은근히 인간적이다. 

 

#1.  율의 집 (아침)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울린다.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율. 율은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잠을 깨운다. 식탁 위에 놓인 늘 먹던 편의점 빵 봉지를 집어 입으로 

대충 뜯고 빵을 먹는 율.  여전히 비몽사몽한 상태다. 율은 빵을 천천히 오물거리며 식탁 위에 놓인 

작사 노트를 집어든다. 어제 써놓은 가사를 슬쩍 읽어보던 율은 마음에 드는 듯 미소를 짓는다. 이내 

작사 노트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하기 시작한 율. 휴대전화에 쌓인 알람을 확인하던 중, ‘소리 

뮤직’이라 적힌 이메일을 발견한다. 

율      (핸드폰을 바라보다) 응? 

놀란 율은 빵과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책상으로 달려간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거리며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에 들어가보는 율. 소리 뮤직에서 전속 작사가로의 영입을 제안하는 이메일이 와 

있다. 

율      (메일을 소리내어 읽으며) 성율 씨를 ‘소리 뮤직’의 전속 작사가로 

영입하고 싶습니다아? 헐? 소리 뮤직? 작사가? 

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깜박이며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다 한 곳에 멈춘다. 계약금을 보여주는 

노트북 화면. 

율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짚으며) 잠시만… 계약금이…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7 백만 원…?!? 

 



한 손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둔 채, 다른 손으로는 입을 막는다. 놀람과 기쁨이 공존하는 표정. 눈과 

입이 동그래지도록 놀랐지만 금세 웃음이 새어 나온다. 

 

#2. 율의 집 (밤) 

늦은 밤 작업을 끝낸 율은 침대에 눕는다. 잠은 쉬이 오지 않고 율은 계속해서 몸을 뒤척인다. 

율 내일 미즈 엔터 피드백 확인하고, 목요일까지 아이디어 스케치 끝내야 하고… 하… 

눈은 감았지만 생각에 잠겨있던 율은 결국 찌푸린 눈을 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 가사를 쓰던 율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펜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고는 작사 노트를 

노려본다. 그러다 가사가 적힌 페이지를 찢으며 한숨을 깊게 쉬는 율.  

책상에서 일어나 침대로 돌아가려던 그때,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율은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전화를 힐끔 쳐다봤다가 시계를 본다. 시계는 새벽 3 시를 가리키고, 율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율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아, 무슨 이 시간에 전화야, 매너없게. 

휴대전화에 떠 있는 ‘신현수 소리뮤직 매니저’ 이름.  발신자를 확인한 율은 표정이 조금 풀린다. 

율 (차분하게 깔린 목소리로) 여보세요. 

현수 (V.O.) 여보세요? 율 씨, 새벽에 진짜 죄송해요. 좀 급해가지고. 

율 (여전히 약간은 낮은 목소리로) 아,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현수 (V.O.) 지난주에 오디션 프로 파이널곡 작업해서 최종본 넘겨 주신 거 있잖아요. 

(한숨을 쉬며) 그게, 그쪽에서 싸비를 챌린지용으로 좀 캐치하게 바꿔달라고 해서요. 

율 아… (눈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넘긴다) 그래요? 싸비 전부를요? 

현수 (V.O.) 네, 전부요. 파이널 촬영이 2 주밖에 안 남아서 당장 모레까지 달라는데… 제 

선에서 컷 했어야했는데 죄송해요. 

율 모레… (체념한듯 눈을감고 입술을 깨문다) 네, 해야ㅈ.. 할게요. 

현수 (V.O.) 네, 제가 수정할 내용 정리해서 아침까지 보내드릴게요. 

율 네, 메일 확인할게요. 



전화를 뚝 끊은 율.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사를 써보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에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주위에 구겨진 종이 뭉치만 점점 늘어나고, 율은 결국 책상을 떠난다.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새하얀 노트. 

 

S#3. 라이브카페 (밤) 

긴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은 율과 사장. 테이블 위에 가득 놓인 각종 주전부리들.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던 율은 사장에게 조심스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율 사장님, 저는 옛날처럼 음악에 관심이 아예 없으면 없었지, 재미가 없어질 줄은 

몰랐어요. 

사장 재미? 재미는… 뾰루지 같은 거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랬다가도 다시 생기지. 

율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며) 에…? 

사장 음악이 재미 없어졌다는 건, 네가 음악이랑 아주 아주 많은 대화를 하고 왔다는 거야. 

많이 듣고, 쓰고, 지우고, 흥얼거리고, 중얼거리고, 그랬겠지. 

율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씁쓸한 표정으로) 그런데 맨날 데모 받아서 가사 쓰고 

회사에 넘기고, 또 받고 쓰고 넘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로 매일 똑같이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삶에 무뎌지는 게, 뭐랄까… 무서워졌어요.  

사장 음악이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음악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음악이라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일만 남거나. 그럴 땐 막 질주하다가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더라. 내가 떨구고 온, 진짜 원하는 음악을 다시 찾으러 

가야 되거든. 

율 진짜 원하는 음악? 저한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사장 나도 어릴 땐 몰랐는데, 있더라, 그런 게.  


